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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로 맥주병 재활용한‘메이드 인천’, 최우수 비즈니스 모델로 뽑혀  
- 2일,‘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수료식 열려 -

- 개항장과 인천 스마트도시 활성화 위한 기획자 양성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및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12월 2일 하버

파크호텔에서‘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항장을 기반으로 경제, 문화 활동의 주체로서 개항장 

및 인천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개항장과 내항 현장지원센터인 

1883개항살롱에서 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지역브랜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구성된 교육(13차시)을 진행했다.

교육 마지막 회차에는 참가자들이 교육기간 동안 직접 기획하고 발굴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고 이를 전문 심사위원을 통해 평가,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스튜디오 바이미(스테인드글라스 공방 운영) ‘메이



드인천’은 스테인드글라스 공예기술을 활용해 개항장 대표 상품인 

‘개항로 맥주’폐병을 활용한 유리공예 기념품을 제작하고 체험하는 

상품을 기획했다. 

또한, 수료식은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의 특강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우수 사례 발표 및 네트워크 

시간으로 구성됐다.

내년에는 2022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발굴된 우수 비

즈니스 모델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상품화, 판매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개항장 대표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류윤기 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은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개항장과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 개항장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1883개항살롱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1883개항살롱’에서 살펴볼 수 있다.

※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